
의약분업으로 외국기업·유통 재미
LG경제연구원 , 고가약품 처방 늘어 다국적 제약기업 매출 73% 증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의약품 도매상이 큰 수혜를 입은 반면, 국내 제약기업은 연구개

발은 뒷전인 채 마케팅비용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전인 1999년 하반기와 분업 이후인 2000년 하반기를 비교한 결과, 국내

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72.8% 급증한 반면, 국내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은 32.5%, 비상장 중

소 제약기업은 4.5% 늘어나는데 그쳤다.

의약품 전문 조사기관인 IMS Health에 따르면, 2001년 전문의약품(처방의약품) 시장 상위 10대 기업에 한국

화이자, 한국MSD, 한독아벤티스, GSK 등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1-4위를 차지한 반면, 국내 제약기업들은 대웅

제약이 5위, 종근당이 7위를 차지하는데 그쳐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상위권을 독식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전인 1999년 하반기와 2001년 하반기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 국내 상

장 제약기업들은 32.5%, 비상장 중소 제약기업들은 4.5% 증가한 반면,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무려 7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장기업과 다국적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의약분업 이전에 비

해 마케팅비용 및 인력이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비도 의약분업

이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분업 전후의 제약기업 매출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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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약기업들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전문의약품의 설명이나 처방 유도와 같은 영업활동은 의사에게, 일반

의약품(OTC)의 마케팅과 복약지도, 유통 재고관리 등은 약사에게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약품 도매상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 유통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의약분

업 실시 이후 원외처방전 발행이 늘어나면서 기존 병·의원에서 취급하던 의약품 물량은 약국으로 대거 이동

했다.

의약분업 이후 약 1500여종의 의약품을 확보해야 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의약품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거래 비중을 높였고, 제약기업들은 기존 약국 대상 마케팅 및 영업이 축소됨에 따라 도매상에 대한 의존

도를 높이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2001년 국내 제약기업이 거래한 유통경로는 도매상, 약국, 병원 및 관납 순으로 나타났다. 도매상의 수



도 급격히 늘어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도매업 허가기업 수는 1993년

577개에서 2002년 현재 총 1129개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제약도매와 수입 및 시약 도매를 제외한 종합도매상

은 755개로 2001년 401개에 비해 90% 가까이 증가했다. 도매상의 매출규모 또한 2001년 2조9384억원으로 전

년대비 36% 증가했다.

의약품 유통거래 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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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약기업들의 매출증대가 연구개발투자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상장 제약기

업들의 매출신장률은 10%에 이르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000년 17.2%, 2001년 -3.3%로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의약분업 이후 제약시장이 가격 경쟁체제에서 브랜드 경쟁체제로 전환돼 국내 제약기업이

살아남으려면 활발한 제휴 및 인수합병,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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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매상 약 국 병원/관납 기 타

1999 24.6% 21.1% 28.9% 25.4%
2001 32.5% 24.6% 24.0% 18.9%


